
“신나이가이멘”의 “고마노” 공장 – 

모든 정방기가 소로트 생산체제 갖춰 

 

“신나이가이멘(新內外綿)”의 방적 자(子)회사인 “나이가이 텍스타일”의 “고

마노(駒野)” 공장은 모든 방적설비를 500kg 이상만 되면 주문을 받아 생산해 

주는 소로트 생산체제를 갖추었다. 소로트 생산이 주가 되면서 품종의 교체

가 급증하게 되어 컴퓨터의 지원도 받아 생산품종을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

게 하였다.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자, 생산공정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생산주

문을 받으면, 즉석에서 납품일을 알려줄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 시

도해 보았던 시작품(試作品)에 관한 생산 데이터도 컴퓨터에 입력해 둠으로

써, 고객의 요망을 반영한 실을 뽑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

스템을 언제나 재빠르게 요구하는 실을 뽑을 수 있다는 뜻에서 “재빠른 얀

(yarn)”이라 부르고, 이 공장의 자랑거리로 널리 알리고 있다. 

이 공장에는 조방기(粗紡機) 21대가 있어, 이들 기준으로 방적설비를 21개 

코스로 나누어, 21종의 실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다. 지금

까지는 500kg 이상 되는 소로트를 생산해 온 것은, 작업효율이 너무 떨어지

고 생산 코스트가 상승할 것을 고려하여, 정방설비의 40%만을 가동해 왔었

다. 

그런데 모든 방적공정을 500kg의 소로트 크기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생산품종을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컴퓨터로 “다음 품종교체를 위하여는 어느 슬라이버를, 어느 정도

의 양만치 준비하면 된다”는 품종교체 작업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모든 작업원은 수시로 이들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러므로 작업원은 많은 종류의 특수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작업효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소로트를 원활히 생산할 수 있는 체

제를 갖추고 있다. 

“고마노” 공장은 정방기 78대로 2만 8천 추를 가동하고 있는데, 모든 설비

가 500kg 이상 소로트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은 2003년 1월부터

였다. 그 이전에는 월간 연(延) 100대의 정방기로 생산되는 실의 품종을 교체

하였었는데, 2003년 1월부터는 품종교체 대수가 연(延)으로 200대에 이르게 

되었으며, 월간 생산품종도 시방사(試紡絲)까지 포함하여 200종 정도가 되는

데, 종전과 같이 140명의 작업원이 생산을 맡고 있다. 

컴퓨터로는 수주시에, 입력되어 있는 생산관리 정보로, 고객이 원하는 품

질이나 태를 얻기 위한 원료, 연수, 번수, 혼방률 등의 정보를 즉석에서 제시

하여 고객과의 상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